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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1일                                          대통령 발언록

대학경쟁력강화 보고회 및 오찬

기술혁신의 전략핵심은 인재양성전략으로 구체화해야

 

존경하는 총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만나지만 오늘은 조금 

긴장되고 마음이 버거운 느낌입니다. 우리사회의 오늘을 누가 끌고 가냐고 

물으면 저는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져도 

시장이 받아 주지 않으면 도리 없고 시장이 가자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

서 시장이 가장 영향력 있는 장이고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

직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누가 움직이는지 보니까 지식과 기술

을 가진 사람이 시장을 지배, 그래서 당장은 시장, 조금 멀리 보면 학교라

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다 모였

습니다. 제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말씀 듣고, 부탁

도 드리고 많은 기대도 합니다. 

그 동안 우리대학이 한국발전에 기여해온 공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지역발전전략 얘기할 때도 대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말했는데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술혁신을 우리 한국사회의 새로운 경쟁력전략의 첫 

요소로 내세우자고 했습니다. 아무도 틀렸다고 안합니다. 기술혁신은 기업

에서 하는 것 같지만 독자적이 아니고 결국 대학의 학문을 손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머릿속에 있습니다. 인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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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해야합니다. 기술혁신 전략핵심을 인재양성전략으로 구체화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시고 어떻게 경쟁에서 앞서가고 그걸 토대로 우리 

대학에서 양성한 사람의 지성을 토대로 품위 있고 이웃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과 사람과의 유대로 따뜻한 세상을 끌고 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아울러서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틀어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여기 있는 총장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우

리 교육부보고 받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되겠다 싶으면 격려해주고 여러

분이 일선에서 실천해서 국가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는 기회 되길 바랍니

다. 감사합니다.


